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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개발 전문기술자가 부족하다!
부족률 10-15%에 노령화 … 석유기술 관련 졸업생 초임 최고수준

고유가의 원인으로 중동지역 불안, 중국과 인디아의 수요 급증, 달러화 약세 등 흔히 거론되는 요인 외에 기

술자 부족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.

11월22일 미국의 시사주간 Time에 따르면, 새로운 유전을 찾아 개발하는 작업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자와 

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세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족률이 10-15%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.

유전개발 기술자들의 부족은 1990년대 저유가 시절에 유전개발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기술자가 배출

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, 석유기술자소사이어티(SPE)는 회원의 3분의 2가 40세가 넘을 정도로 노령화되고 있

어 앞으로 10년 동안에 현재의 원유 전문가 절반 이상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회는 앞으로 5년간 예정된 새로운 석유개발 프로젝트에 기술인력 부족이 지속될 것으

로 예상하고 있다.

유전개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은 곧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시기도 더 소요된다는 것을 

의미해 결국 고유가에 기여하게 된다.

인력 부족에 따라 유전개발 관련 공부를 하고 졸업한 인력들은 취업도 바로 이루어지고 높은 연봉을 받고 

있다.

대졸 인력은 첫 연봉이 7만-8만5000달러 정도이고 숙련된 전문가들은 평균연봉이 16만달러 가량으로 2006

년에만 8% 상승했다. 

SPE의 마크 루빈은 “최근 석유기술 관련 졸업생들의 초임은 다른 어떤 기술분야 직업과 비교해도 최고 수

준”이라고 말했다.

이에 따라 와이오밍대학이 1997년 관심 부족 속에 폐쇄했던 학부의 석유기술 과정을 2006년 재개설하는 등 

유전개발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.

그러나 전문인력 양성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력부족 현상이 한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

로 보인다.

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회의 캔디다 스콧은 젊은 기술자가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숙련

되기 위해서는 8년 정도가 필요하고 심해 시추는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한다면서 유전개발 기술자 부족현상이 

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1/23>


